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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스키 슬라롬 간판 장태호 "훈련장 멀어 제일 힘들어..."

한국 수상스키 슬라롬 종목의 간판 스타 장태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.  제공 | 장태호

[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] 한국 수상스키의 ‘현재’이자 ‘미래’로 평가받는 장태호(20·고려대)가 마침내 

성인무대에 입성해 14일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벌어진 전국체육대회 슬라롬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

다.

슬라롬은 경기장에 띄워놓은 입·출구 부이 4개와 턴 부이 6개를 왕복해서 돌며 실수할 때까지 기량을 

겨루는 종목이다. 국제공인 출발속도는 남자가 시속 58㎞, 여자는 55㎞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49㎞, 

46㎞로 출발한다. 이 속도에서 실수 없이 코스를 통과하면 시속 3㎞씩 속도를 높여가면서 최대속도인 

58㎞, 55㎞까지 도전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가 되면 그때부터 로프를 18.25m에서 16, 14.25, 13, 

12, 11.25m 순으로 줄여가며 기량을 겨룬다. 경기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선수들이 회전하며 도는 부

이의 개수와 속도, 로프 길이다. 

국내에서는 로프길이 11.25m가 ‘마의 장벽’으로 통했다. 그런데 올해 그 벽을 갓 성인무대에 뛰어든 

장태호가 무너뜨렸다. 장태호는 코리안컵 전국대회에서 로프길이 10.75m로 1.5부이(경기정 속도 58

㎞)를 기록했다.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고 예상대로 종합점수 54.50점

으로 조범근(강원·52.50점)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. 고교 1학년 때부터 태극마크를 다는 등 기록상으

로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그는 “그래도 전국체전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다”고 털어

놨다. 이어 “금메달을 따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훈련한 것만 제대로 보여주자는 마음이었다. 아

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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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태호(가운데)가 전국체육대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슬라롬 종목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관계자

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  제공 |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

장태호는 “로프 길이를 줄이려면 키가 클수록 유리하다. 서양 선수들이 동양 선수들에 비해 좋은 성적

을 내는 것도 그래서다. 그런데 나는 키가 172㎝로 작은 편이다.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

보다 배로 훈련을 해야 했다.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

훈련 방법에도 변화를 준 것이 올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다”고 밝혔다. 그는 “초등학교 6학년

때 취미로 시작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로 나섰다.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탓에 처음엔 

성적이 좋지 않아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파고들었던 것 같다. 훈련장까지 운전하는 

수고를 해주시고 전문가들보다 더 열심히 자세를 연구하고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”고 덧붙였

다.

장태호는 “레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있지만 경기를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다. 춘

천이나 원주, 영광 등 지방에 주로 있어 수업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. 수업

을 끝내고 훈련장까지 가면 해가 저물 무렵이라 한두번 타보고 훈련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. 시

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게 제일 힘들었다”며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

랐다. 그는 이어 “아직 스물이다. 더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 50위권인 세계랭킹을 10위 내로 올리고 

싶다. 아시아 랭킹은 1위지만 아직 세계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갈 길이 멀다”고 더 먼 곳을 바라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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